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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 *

그 중심을 보려면 중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봐야 한다.

사람의 행실을 처음만 보고 판단하면 실패한다.

시작이 무엇으로 출발했으며 끝까지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봐야 제대로 갈수 있는 것이다.

나의 눈물을 아느냐.

인간의 눈물과 다르게 한 방울로도 온 가슴을 적시는 

뜨거운 눈물이다.

내 눈물방울 받고 자란 너희 

내 눈물 아는 너희가 되길 원한다.

사랑해서 가슴 저민 내 사랑의 눈물 아는 자 되어라.

진정 사랑하는데, 말하는데.

말하지 못한 내 한을 풀어줘.



너희로 인해 괴로워하는 내 심정 느껴 알라.

사랑해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운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눈은 눈물 마를 날 없다.

마음의 눈을 적신다.

진정 사랑해서 내손으로 만지고 

사랑하고 싶었다.

너희는 나를 무심히도 스치는 구나.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멀어지는 너희를 마냥 보고 이 부르튼 발 내어 놓고 

털썩 주저앉고 싶은 날이 왜 없겠느냐.

힘이 들어. 나도 힘이 들어.

죄의 십자가도 너무 끔찍하지.

힘이 든다는 표현으론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무정히 떠나갈 때

제일 힘이 들어.

내 사랑하는 신부여 

이 많은 사람 지나다니는 이 길에서

한없이 외쳐도 들어 주는 이 없어

외로운 이 심정 아니?

한참 기다린다. 하루 이틀……. 한 달

벌써 이천년이 넘게 흘렀다.

산이 이 거리가 되고 

계속 더 좋은 건물로 지었다 부쉈다를 반복하도록

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날 부르는 이 누구냐

이 거리 걸으며 나를 찾는 이 누구냐

춥다. 난 춥다.

그래서 난 춥다.



누가 이들에게 

나를 소개 시켜 주겠니?

나 여기 있다 말해주겠니?

나 너를 너무 사랑해 

가슴 미어지게 사랑해 여기서 있는

너의 신랑 예수라고

누구라도…….  누구라도…….

말해 주겠니?

소리 내어 우는 날

밟고 또 밟고 지나간다.

못 보고 못 듣는 너희들

참으로 안타깝다.

소경인 것이냐

못 듣는 것이냐

이렇게 너를 향해 외친다.

육신 없어 영의 몸이

발이 부르트도록 뛰는데

너희 나를 위해 

한마디만 한마디만이라도 해주겠니?

부탁이다. 

당신을 진실로 사랑해서 

울고 있는 이가 여기 있다 말해 주겠니?

하지만 나를 만나면

진정 울고 있는 당신의 그 가슴이

나로 인해 웃게 된다. 말해. 주겠니?

너무 사랑해서 1분 1초 늘 러브레터 쓰는 

나의 그 뜨거운 사랑 말해 주겠니?

잠깐만 잠깐만…….



가지 말라 간절히 부르는 날

그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봐도

진정 놓을 수 없고 애걸하여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내 심정 알아 달라. 

말해주겠니?

전도는 그저 나의 손을 잡고

먼저 내 소리 듣고 내 맘을 아는 너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저들에게

나 여기 있다고 …….

너무 사랑하고 찾았던 그 이가 여기 있다고

진정 사랑하는 운명의 상대가 여기 있다 말해주는 일이다.

그럼 우리 인연 되어 영원까지

행복할 수 있다 말해주며

사랑하며 살 수 있다.

그럼 거리……. 나를 그리도 짓밟으며 울게 한

그 거리.

난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행복히도 걸을 수 있다.

그렇게 해 주겠니?

그렇게 해 주겠니?

나를 위해 한 마디만

그저 한마디만 이라도 건네주겠니?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것

내가 이미 다 마음 두고 뜻을 두고 

키운 자들이니 

설마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저 나의 애타는 사랑

이 심정 전해만이라도 주겠니?

그뿐이다.



그뿐이다.

사랑한다…….

사랑해서 이 간절한 내 부탁을 전한다.

꼭 해줄 거라 믿는다.

너희를 진정 사랑하는 그 길 위의 예수가.

하루 이틀 본 사람도 한눈에 반해 사랑하며, 

정들어 그립다 하지?

근데 하루도 한 달도 일 년도 아닌

너의 평생 영원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내가 어떻게 네가 

미친 듯 그립지 않겠느냐

마냥 그립다.

마냥 그립다.

사랑의 열병이라 하지

열병보다 더 뜨거운 사랑…….

그 어떤 전염병보다 더 전염성 강한

그 뜨겁고 무서운 사랑해보자

그래 미치는 것이다.

미치는 것이 두렵니?

정신병원에 갇히는 것이 두렵니?

나 있잖아 무서워 하지마.

너를 가두는 이들이 비정상이니

걱정할 것 없다.

사랑에 미쳐보지 않은 자 

미친 자의 심정을 모르리오.

나에게 미친 자. 

그래 미친 자.



천국까지 미칠 자.

나의 손을 붙잡고 영원까지 날자.

눈물 (詩)

차가운 눈물을 보았느냐

눈물은 모두 뜨겁다

사랑의 눈물도

미움의 눈물도

원망의 눈물도

아쉬움의 눈물도

아픔의 눈물도

정녕 뜨겁지 않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있더냐?

그 뜨거움 어디서 왔겠느냐

나다. 나다.

그 눈물의 근본. 

사랑해서 울고 있는

너희를 위해 우는 여호와니라.

비행기가 뜨고 질 때

날개가 제때 펴져야 뜨고 질수 있듯

너희 인생도 날개 되시는 하나님을

제 때. 늘 불러야 살 수 있고 날 수 있게 된다.

제 때 날개 펴지 못하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땅만 달리다 날지 못 한다.

제때 착륙날개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떨어진다.



그것 알라 너희 힘으로 평생 날 수 없고 디딜 수 없다.

너희는 이미 섭리라는 높은 고공에 있다.

그러니 떨어지면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이다.

꽉 잡아

스릴 있게 나만 잡으면 돼.

나만 잡으면 날 수 있어.

기장 곁에 바짝 붙어 보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어디쯤 가는지 알 수 있듯

알려면 붙어 알았지?

자기 주관 

100평의 땅이 있다고 하자.

가운데 이렇게 철조망 높게 쳐 놓고

갖은 유리 박아가며 전기 통하게 줄 쳐놓으면

거기 그곳이 자기 땅이라 해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겠느냐?

자기주관은 이와 같다.



믿어주지 않는 불신

심정의 눈물 쏟아내게 만들고 

결국은 계속 믿어줄 다를 이를 찾게 만든다

근데 너이면 꼭 너여야 한다면…….

내 답답한 심정 조금이라도 알겠느냐?


